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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여름 장마철 대비 농업피해 예방 당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농업피해(침수, 도복, 

낙과,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노지 작물의 경우 사전대책으로 고랑 및 배수로 정비로 습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지주 설치 및 비닐 끈 등을 이용해 쓰러짐을 방

지하고 예방 위주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습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침수지역은 배수로 정비로 신속히 물 빼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즉시 병해충 방제에 힘쓰며, 쓰러진 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장은 북주기를 실시해야 한다. 

습해로 인해 작물의 뿌리 기능 저하된 경우 요소 0.2%액(물 20L에 비료 

40g) 또는 제4종 복합비료를 엽면시비*해 초세를 회복시키는 것이 농작물 

생육 안정에 도움이 된다. .

* 비료나 농약을 물에 타서 식물의 잎에 뿌려 양분이나 약액을 흡수하게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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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의 경우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강풍으로 과실 낙과 및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를 세워 고정해 주는 

것이 좋다. 고인 물은 빠르게 배수시키고 강풍에 쓰러진 나무는 신속히 

세워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피해를 덜 수 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하우스 사이에 비닐을 덮어 시설 내 물 유입을 

최소화하고, 태풍을 동반한 강우에 대비해 고정끈을 튼튼하게 매며, 

강풍 때 하우스를 완전 밀폐해 환기팬을 가동하는 등 시설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미리 준비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약제방제와 

배수로 정비, 농업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